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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from 1998 to 2012. A total of 240 articles (51 reviews, 
189 original) were examined in three five-year groups. Categories of analysis include authors’ background 
(profession, reg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qualitative aspects of the original paper (participants, topic, study 
design, data analysis, ethical consideration, multidisciplinary approach, research funds and sample size estimation). 
While the journal publishes more of articles than before, it is mainly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view 
articles, not original articles. As for study topics, healthcare industry and physical symptoms were most frequently 
studied. The disparity in authors’ regional background is fading, and more articles are published by nurses than 
before. Moreover, more studies are funded while fewer papers tend to adopt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or focus 
on care givers. Also, in terms of a study design, the number of experimental and methodological studies has slightly 
increased. In the qualitative aspect, studies considered ethical issues and collected participation consent, and fewer 
studies reported an estimated sample size. In data analysis, post-adjustment comparison decreased, and new 
analytical methods are increasingly used. Our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conduct research with more extensive 
scientific data in various fields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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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는 1998년 국내 호스피

스ㆍ완화의료의 학문적 발전,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도움, 호스피스 제도를 보건

정책 및 의료법에 반영, 국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

나 협회와 교류 및 정보교환의 취지를 목표로 설립되었

다(1). 한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한국 호스피스ㆍ

완화의료학회가 창립된 이후 국내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고 최근 10

년간 국가 암관리사업과 더불어 빠른 발전을 해왔다. 



www.kjhpc.org

황인철 외：한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창간호∼2012년) 75

Table 1. Outcomes according to Research Type.

Topics*
Total

(N=240)
Review
(N=51)

Original
(N=189)

Health services 33 1 32

Physical symptoms 31 8 23

Communication 22 1 21

Ethical issue 18 6 12

Patient evaluation/outcome measures 17 4 13

End of life care 13 4  9

Education/training 12 0 12

Quality of life 12 1 11

Cultural/spiritual aspects 10 5  5

Vision/policy 10 6  4

Complementary medicine  9 1  8

Good death/well-dying  8 1  7

(Principles of) drug use  8 1  7

Decision making  7 1  6

Psychological issue  7 2  5

Special patient population  7 1  6

Pediatrics  4 2  2

International models  3 2  1

Team management  3 0  3

Social work  2 0  2

*Source 1: Hanks G, Cherny NI, Christakis NA, Fallon M, Kaasa S, 
Portenoy RK. Oxford textbook of palliative medicine. 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2009. Source 2: Ferrell B, Coyle N. Oxford 
textbook of palliative nursing. 3rd ed.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2010.

2006년부터 실시된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의 8개 추

진전략 중 ｢암환자 완화의료 지원강화｣와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 지정과 관리, 완화의료 인력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완화의료 이용환자 등록 시스템 구축과 개선, 완

화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 완화의료전문기관 서비스 

제공원칙 제정,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암관리법 개정(2011년 6월 1일 시행)을 

통해 빠르게 제도화 되어가고 있다(2).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2005년에는 제 5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술대회(Asia 

Pacific Conference, APHC)를 유치하여 약 1,200명이 참석

하는 국제적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유치하였고, 국내에

서 APHC 회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호스피스ㆍ완

화의료에 대한 학문적 활동도 매우 활발하여 국제적인 

학술잡지 및 학술대회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관련된 국제 학회에서 한국 전

문가들의 활동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

계에서 한국의 경제력과 국가적 위상을 고려해볼 때 완

화의료 분야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네트워크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 APHN), 세계 

완화의료 연맹(World Palliative Care Alliance, WPCA) 등에

서 국내 전문가들의 보다 활발한 활동과 공헌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3).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물들이 국내 및 국제수준의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의 공식 간행물인 한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지는 다학제간 학술지로서 1998

년 창간호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분야의 병태생리, 

역학, 완화적 치료 및 돌봄, 교육, 정책 등에 관한 임상 

또는 기초연구를 다룬 전문적인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1) 학술연

구 및 발표를 통해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 학술지가 국제 호스피

스ㆍ완화의료계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교

두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련된 연구논문

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국내 호스피스 논문분석(1991∼

2004)｣의 주제로 게재된 Kim 등(4)의 논문과 ｢호스피스 

간호 관련 국내 연구동향｣의 제목으로 게재된 Lee와 

Choi(5)의 논문 2편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다. 호스피스ㆍ

완화의료의 특성은 다학제간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로

서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되는 논문의 동향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창

간호 발행 후 15년간 본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의 총체

적인 주제와 연구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1. 연구대상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

회지에 게재된 종설 및 원저 논문 총 240편을 그 대상

으로 하였다.

2. 분석틀

논문분석 연구를 수행한 선행문헌(4,6)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ㆍ발표연도: 199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15년 동안

의 논문을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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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papers during 15 years in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Table 2. Author Characteristics (N=240).

Characteristics

Years

1998∼2002 
(n=60)
n (%)

2003∼2007 
(n=80)
n (%)

2008∼2012 
(n=100)
n (%)

Profession

Doctor 29 (48.3) 36 (45.0) 31 (31.0)

Nurse 20 (33.3) 28 (35.0) 45 (45.0)

Others 11 (18.3) 16 (20.0) 24 (24.0)

Region

Metropolitan* 50 (83.3) 56 (70.0) 55 (55.0)

Gyeongsang-do 4 (6.7) 13 (16.3) 21 (21.0)

The others  6 (10.0) 11 (13.8) 24 (24.0)

*Include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ㆍ논문의 종류: 종설 및 원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 증례 및 단신은 제외하였다.

ㆍ연구주제: Oxford Textbook of Palliative Medicine(7)과 

Oxford Textbook of Palliative Nursing(8)의 내용을 토

대로 하여, Table 1과 같이 20가지 주제로 분류하였

다.

ㆍ저자정보: 1저자의 정보만을 이용하였고,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경상도,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직종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 외로 구분하였다.

ㆍ연구대상자: 환자, 의료진, 보호자, 그리고 그 외로 

구분하였다.

ㆍ연구 설계 유형: 조사연구(survey), 실험연구(experi-

mental), 질적연구(qualitative), 그리고 방법론적 연구

(methodological)로 구분하였고, 조사연구에는 기술적

(descriptive) 조사연구, 상관연구(correlational), 환자대

조군연구(case control study) 등이 포함되었고, 질적

연구에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 그리고 방법

론적 연구에는 도구/프로그램 개발연구 등이 포함

되었다.

ㆍ자료 분석 방법: 단순기술통계, 무보정 비교, 보정 

후 비교, 그리고 그 외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에는 

Q 요인분석, 내용분석, 메타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ㆍ자료 수집 시 윤리적인 고려 여부: 해당기관의 연

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을 받은 연구, 승인 없이 서면동의서나 구두동의를 

얻은 경우, 그리고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분

류하였다.

ㆍ다학제 접근여부는 연구방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저자가 2개 이상의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로 간주

하였다.

ㆍ그 외 연구기금 수혜여부 및 표본 수 산정에 대한 

명시를 확인하였다.

3. 분석결과

Figure 1은 총 240편의 논문을 5년 단위로 종설 및 원

저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1998∼2002년도에는 총 

60편(종설 14편, 원저 46편), 2003∼2007년도에는 총 80

편(종설 12편, 원저 68편), 그리고 2008∼2012년도에는 

총 100편(종설 25편, 원저 75편)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

다.

연구주제에서는 보건사업에 대한 것이 33편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 증상(31편), 의사소통(22

편), 그리고 윤리적 문제(18편) 순이었다(Table 1). 종설의 

경우, 신체증상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윤리

적 문제와 비전/정책이 6편, 문화적/영적 문제가 5편으

로 그 뒤를 이었다.

저자의 특성에서는 의사의 비중과 수도권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간호사의 비중과 비수도권의 비

중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Table 3과 4는 원저에 국한하여 논문의 일반적 특성

과 질적 측면을 살펴본 것이다. 연구기금 수혜를 받은 

연구는 1998∼2002년 17.4%에서 2008∼2012년 37.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반대로 다학제적 접

근에 의한 연구는 43.5%에서 16.0%로 점차 줄어들고 있

었다. 연구설계 유형에서는 조사 연구의 비중은 줄어드

는 반면, 실험연구와 방법론적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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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Original Paper (N=240).

Characteristics

Years

1998∼2002 
(n=46)
n (%)

2003∼2007 
(n=68)
n (%)

2008∼2012 
(n=75)
n (%)

Funded research  8 (17.4) 19 (27.9) 28 (37.3)

Multidisciplinary approach 20 (43.5) 21 (30.9) 12 (16.0)

Study design

Survey 41 (89.1) 52 (76.5) 52 (69.3)

Experimental 2 (4.4)  7 (10.3) 13 (17.3)

Qualitative 1 (2.2) 3 (4.4) 3 (4.0)

Methodological 2 (4.4) 6 (8.8) 7 (9.3)

Study participants*

Patients 26 (43.3) 37 (46.3) 20 (20.0)

Health care provider 3 (5.0) 11 (13.8) 20 (20.0)

Care giver  9 (15.0) 11 (13.8) 5 (5.0)

Else  9 (15.0) 13 (16.3) 30 (30.0)

*Include multiple kinds.

Table 4. Qualitative Aaspects of Original Paper (N=240).

Characteristics

Years

1998∼2002 (n=46)
n (%)

2003∼2007 (n=68)
n (%)

2008∼2012 (n=75)
n (%)

Ethical consideration

IRB* permission 0 (0) 2 (2.9) 11 (14.7)

Written consent only  1 (2.2) 3 (4.4) 10 (13.3)

Verbal consent only   9 (19.6) 6 (8.8) 19 (25.3)

Not reported  33 (71.7) 24 (35.3) 33 (44.0)

NA†  3 (6.5) 33 (48.5) 2 (2.7)

Sample size estimation

Reported 0 (0) 2 (2.9) 3 (4.0)

Not reported  43 (93.5) 61 (89.7) 57 (76.0)

NA†  3 (6.5) 5 (7.4) 15 (20.0)

Data analysis

Descriptive   46 (100.0) 66 (97.1) 72 (96.0)

Comparison without adjustment  26 (56.5) 39 (57.4) 47 (62.7)

Comparison with adjustment   6 (13.0) 5 (7.4) 1 (1.3)

Others‡ 0 (0) 2 (2.9) 12 (16.0)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NA: not applicable, ‡Include Q-methodology, content analysis, meta-analysis, and program development.

있었다. 연구대상에서는 초창기 환자의 비중이 43.3%로 

압도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줄어든 반면, 의료

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

다(5.0%-13.8%-20.0%).

질적 측면에서는, IRB 승인을 얻은 연구가 증가하고

는 있지만, 최근 5년간까지도 겨우 14.7%에 머물렀으며, 

이는 표본수 추정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자료분석 방법에서는 기술통계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

에서 이루어졌고, 무보정 비교법은 전체 논문의 약 60%

에서 이루어졌다. 보정 후 비교는 갈수록 그 비중이 줄

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Q 요인분석, 내용분석, 메타분

석,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등의 새로운 통계기법은 증

가하였다.

결      론

한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지는 1998년 12월 창간

을 시작으로 2011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

었으며, 현재 연 4회 종설, 원저, 단신, 증례 등 다양한 

원고를 발간하는, 호스피스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다학

제간 학술지이다. 정부기관에서 수행된 다양한 정책의 

결과들이 발표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고, 반대로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학문적으로 응집되어 새

로운 사업의 시초가 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경험들이 서로 만나는 장이 되고 있다. 본 고는 

발간 15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그 동안 발표된 연구

들의 특징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발표된 논문의 총 편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

는 추세이나, 증가분의 대부분은 종설이었고, 종설의 경

우 대부분 간행위원회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발적으로 투고되어 게재되는 논문, 즉 원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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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7편 증가했을 뿐이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비록 해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서 지정하는 완화의료지정기관은 그 수가 증가하고 있

지만(9), 연구나 논문의 필요성이 절박한 대형병원의 의

사들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검진이나 특수 크리닉

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호스피스 영역의 연구에 전념하

기 어렵고, 아울러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문의 질이 

Science Citation Index (SCI) 국제학술지로 상향 조절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는 본 고의 결과에서 의사

에 의해 쓰여진 논문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

고 있는 간호영역에서, 최근 5년간 Asian Oncology 

Nursing지를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학회지 8곳이 등재후

보지 또는 등재지에 선정되어(10), 투고가 상당 부분 분

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호스피스 대상자에

게 연구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점, IRB 승인이 용이하지 

않은 기관이 많다는 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금이 다

양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2011년 Hui 등(11)의 연구에 의하면, 종양학 연구에서 

완화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

고 있으며, 그나마 발표된 논문도 원저 두 편당 종설 한

편 꼴이고, 원저의 절반은 증례보고였다. 근거의 중심이 

되는 원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결

과는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며(12), 향후 연

구기금의 분산 및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연구 주제 또한 국제적 동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1).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연구진을 위시한 

보건사업이나 정책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양한 신체증

상에 관한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경우, 

환자와 의료진은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보

호자에 대한 연구가 적었다. 본 고의 결과를 토대로 미

약한 주제나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아울러 종설의 경우 미진한 주제에 대해 간행위원회에

서 우선 순위를 두기를 기대한다. 

지역 간 불균형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 

초창기 5년간 수도권 거주 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

려 83.3%에 이르렀으나, 최근 5년 동안에는 경상지역 

거주 저자의 높은 게재율에 힘입어 55%까지 떨어졌다. 

최근 지역 간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하계 학술대

회를 지방에서 개최하고, 각 지역에서 주관하는 소모임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되며, 완화의료기관의 전

국적 분포(9)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고급통계를 적용한 논문이 기본통계를 적용한 논문

에 비해 더 우수한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방식의 고급통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연구 

주제를 다루더라도 연구의 목적이 서술이나 탐색보다

는 예측과 통제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증상의 경

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증상군집(symptom cluster) 

(13)’의 개념을 고려할 때, 어느 한 가지 증상에 대해 판

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상들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보정 후 

통계법을 보다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간호 이후 지난 15년간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에 

게재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호스피스ㆍ

완화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풍

부한 과학적 근거자료들이 발표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본 고의 분석결과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로 

도약하기 위한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고는 지난 15년간 한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지

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

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0편(종설 51편, 원저 189편)의 논문을 5

년 단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틀에는 저자 정보

(지역 및 직종)와 논문 정보(대상자, 주제, 설계유형, 분

석방법, 윤리적 고려, 다학제 접근, 연구기금 수혜, 그리

고 표본수 산정)를 포함하였다. 게재논문의 총 편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종설의 증가에 따른 것으

로 원저의 게재 증가는 매우 미미하였다. 연구 주제는 

보건사업과 신체증상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저자의 

지역간 편차는 해소되었으며, 직종에서는 간호사의 논문 

편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구기금 수혜 논문은 증가하

고 있었고, 다학제간 접근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연구설계에서는 실험연구

와 방법론적 연구가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다. 질적 측면

에서는, 윤리적 고려나 연구참여 동의를 받는 연구가 증

가하였고, 표본수 추정을 한 연구는 미약하게 증가하였

으며, 통계기법에서는 보정 후 비교법이 줄어드는 추세

였지만, 새로운 통계기법의 사용은 증가하였다.

중심단어: 분석, 호스피스 의료, 완화 의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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